
Ⅰ. 서론 

이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상호문화교육 텍스트가 무엇인가’, 그리고 ‘지

속적으로 적합한 교육 자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기반으로 시작되었다. 다문화

사회가 구축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각국의 문화를 녹여 통합시키고자 한 미국의 다문화교육이 한

국의 다문화사회에서 주요한 교육 방향이었다. 현재는 유럽에서 시작된 상호문화교육이 교육자

와 학습자 모두에게서 교육적 가치와 필요성을 인정받으며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으로서 주목

받고 있다. 유럽, 특히, 독일에서 강화된 상호문화교육은 문화의 다양성에 주목하기보다 문화간

의 관계, 상호성에 집중한다. 정영근에 의하면 다문화가 단순히 여러 문화들의 병존 내지는 공존

을 지칭하는 표현이라면, 상호문화는 그와 달리 문화들 사이의 연관성과 상호작용을 드러내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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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글은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한국어로 구술한 아시아 설화를 상호문화교육 자료로써 개발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이다. 28개국 134명의 이주민을 통해 수집한 1493편의 설화중에서 베트남 설화를 

중심으로 이주민 대상의 설화 조사가 가지는 상호문화교육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아시아 설화의 대표 상징으로써

베트남 설화를 중점적으로 살핀 후, 상호문화교육을 위해 어떤 설화를 선정하고 교육할지 베트남과 함께 필리핀과

몽골 설화를 함께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치문화, 자연문화, 생활문화, 역사문화가 서사에 잘 형상화된 설화를 상호문화교

육을 위한 작품으로 선정하였고, 동시에 4개의 항목을 주요 교육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베트남 및 필리핀과 몽골 

설화를 통해 4개의 항목이 어떻게 상호문화교육적으로 접근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한국의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아시아 설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였다. 

[주제어] 상호문화교육, 아시아 설화, 이주민, 가치문화, 자연문화, 생활문화, 역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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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라는 것이다(정영근, 2006: 32). 

이 글에서 목표로 한 상호문화교육도 문화들 사이의 연관성, 즉 상호작용을 목표로 학습자가 

모문화를 인식하는 가운데 타문화와 관계를 이해하는 방향이다. 지금까지 축적된 상호문화교육

에 대한 연구는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의 이론과 정책을 소개하고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연

구1), 교육 방안 차원에서 텍스트를 활용한 상호문화교육 연구2)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이제 상호문화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상

호문화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의 개발 그리고 자료의 범 교육적 활용과 같은 실체적 연구가 필요

한 상황이다. 이러한 필요성 속에서, 본 연구자가 3년 동안(2016.09-2019.08) 한국학 중앙연구

사업으로 수집 및 조사한 다국적 설화중 베트남 설화를 중심으로 상호문화교육을 실천할 교육 

자료의 발굴과 개발 그리고 교육적 활용에 대하여 심도있게 살펴보고자 한다.3) 본 연구자는 한국

에 거주하는 다국적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그들이 기억하고 들려주고 싶은 각국의 설화를 조사한 

바 있다. 이주민의 대부분은 전국의 다문화센터 혹은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만난 결혼이주여성으

로, 그들은 자국의 가치관과 세계관, 자연환경, 사회, 역사, 민간신앙 등 다양한 주제가 서사화된 

자국의 설화를 한국어로 구술하였다. 발굴 및 수집한 다양한 주제의 아시아 설화는 현재 전사가 

마무리된 상태로, 조사 현장의 동영상과 전사본, 음성파일 등이 DB 자료로써 한국연구재단을 통

해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 설화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다양한 교육적 접근을 모색하고자, 

몽골과 필리핀 설화, 특히, 베트남 설화를 중심으로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의 개발과 교

육적 활용에 대하고 모색해보고자 한다. 베트남 설화는 아시아 설화가 가진 상호문화교육의 가능

성을 타진해보는 데 중요한 지표로서의 상징성을 가진다. 한국의 다문화사회를 구성하는 이주민

의 대부분이 아시아계, 특히, 베트남은 중국을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라

는 점에서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아시아 설화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베트남 설화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트남 설화로 상호문화교육의 가능성을 타진 후 아시아 설화로의 확대

를 위하여 몽골과 필리핀 설화를 통해서도 상호문화교육의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피상적으로 설화의 상호문화교육적 가치를 논하는 데에서 나아가 아시아 설

1) 유럽의 상호문화교육 이론을 소개하고 교육의 방향 그리고 필요성에 관해 살피는 연구는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연구

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연구는 초기의 연구 방향이었던 상호문화교육에 대한 이론 소개에서 나아가 유럽의 상호문

화교육의 사례를 살피는 연구로 변화했다. 그러나 유럽의 상호문화교육 사례 연구도 상호문화교육을 이론적으로 검

토하고 접근하는 방향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 이주민의 문화적 통합을 위한 상호문화 문화교육과 사례 분석

(김은희, 2019), 독일 학교에서 상호문화교육의 실행원칙과 실천사례(정기섭, 2020), 상호문화교육의 개척자 뒤브아

의 집단대화를 활용한 정주민과 이주민의 관계 개선 방안 모색(박재윤, 2020) 등이 있다.

2) 상호문화교육 방안 차원의 연구도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호문화

적 감수성을 위한 소설교육 연구(장현정·우신영, 2019),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 연구(김지혜, 2109), 동화

를 활용한 상호문화 감수성 교육 방안 연구:유학생 대상의 플립드 러닝 방식을 중심으로(고경민, 2020), 상호문화영

화의 의의와 교육적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강보라, 2020)등이 있다.

3) 본 연구는 한국학진흥사업단 한국학 분야 토대연구지원 사업으로, 과제명은 <다문화시대 한국학을 위한 이주민 설화 

구술자료 DB 구축>이다. 참여 인원은 총 17명으로, 3명의 전임연구원을 중심으로 전국 대상의 이주민 설화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28개국의 134명의 이주민을 통해 설화를 포함한 1493편의 구술담화 자료가 확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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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구체적인 설화 선정 기준과 내용을 제시하여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아시아 설화에 대한 새로

운 접근과 이해를 모색하고자 한다.

Ⅱ. 베트남 설화 조사와 수집의 상호문화교육적 의미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전제될 점은 교육 자료의 개발과 확보이다. 교육 자료의 개발은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고, 상호문화교육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현재

까지 한국에서 상호문화교육을 위해 제시되는 대표적인 교육 자료가 불분명하다. 물론, 교육 대

상과 목표 등의 요인에 따라 교육 자료도 달라지겠지만, 현재까지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교육 자

료의 개발과 확보가 시작 단계에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래서 효과적이며 실제적인 교육 자료의 개발과 확보의 방향으로써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

을 대상으로 한 다국적의 설화 조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2016년 9월부터 2019년 8월

까지 한국으로 이주한 이주민을 대상으로 그들 자국의 구술자료, 특히, 설화를 중심으로 전국구

의 이주민 구술자료를 수집 및 채록하는 연구를 하였다. 이 중에서도 베트남 구술자료는 설화를 

포함해 159편이 조사되었고, 속담, 민속, 생애담과 같은 비설화 자료를 제외하면 119편의 베트남 

설화가 조사되었다. 설화 조사 과정을 대략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센터와 한국어교육 기관, 그리고 대학 등의 교육 기관을 통해 이주민을 소개받고, 이주

민과의 사전 인터뷰 후 연구팀이 이주민을 직접 만나 구술조사를 하였다. 공식적인 기관 섭외 외

에도 설화를 구술한 이주민이 다른 이주민을 조사팀에게 추천하여 만남이 성사되고 조사가 진행

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총 23명의 베트남 이주민을 만나서 설화를 조사할 수 있었고, 

특히, 적극적으로 설화 구술을 하는 이주민의 경우는 2회에서 3회까지 설화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1>] 베트남 이주민 조사현황 

번호 이름
조사
횟수

조사편수
조사
지역

이주
형태

1 누구***두이엔 (여, 89생) 2회 11편 강원도 결혼

2 호** (남, 97생) 1회 4편 강원도 유학

3 원항***옌 (여, 97생) 1회 1편 강원도 유학

4 누***퍼 (여, 90생) 1회 8편 충청도 결혼

5 엔***번 (여, 84생) 1회 3편 전라도 결혼

6 호**녀 (여, 86생) 1회 4편 전라도 결혼

7 쩐티**쑤언 (여, 88생) 1회 3편 경기도 결혼

8 응웬**통 (남, 86생) 1회 4편 경기도 노동

9 융티**엉 (여, 88생) 2회 17편 인천 유학

10 백** (여, 82생) 1회 5편 인천 유학

11 팜**엔 (여, 87생) 3회 11편 충청도 결혼

12 전**엉 (여, 92생) 1회 3편 경기도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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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0회의 조사로 수집된 베트남 설화 119편은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텍스트로서, 교육 내용과 

교육자료의 개발 그리고 교육 방안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상호문화교육 텍스트로서의 교육 내용의 의미는 이주민이 구술한 설화를 통해 각국의 보편 문

화와 함께 특수 문화를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채록한 119편의 베트남 설화 중 <쩌우까우>와 

<떰 깜>, <영웅 댕잠> 등과 같이 여러 이주민에게 중복되어 수집된 설화는 대부분이 광포설화이

다. 광포설화란 각국을 대표하는 설화로, 지역에 구분이 없이 전국에 넓게 분포하여 전승되는 이

야기로, 한국의 광포설화에는 설화 <선녀와 나무꾼>, <콩쥐팥쥐> 등이 있다. 이번 조사에서 수집

된 베트남 설화 119편 중 약 30여 편이 여러 이주민에게 중복 구술이 되었고, 중복 구술된 설화는 

베트남인들이라면 이미 알고 있는 베트남의 광포설화였다. 그리고 이러한 베트남의 광포설화를 

통해 베트남인들이라면 대부분이 익숙한 베트남의 보편적인 대표 문화 학습을 기대할 수 있다. 

예컨대, 설화 <영웅 댕잠>을 통해 베트남인들이라면 공감하는 민족 중심의 가치 문화, 역사적으

로 전란이 많았던 베트남 역사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즉 민족 대부분이 구술하는 광포설화를 

통해 그들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보편적인 각국의 대표 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것이다.

광포설화 외에도 약 80여 종의 다양한 베트남 설화가 조사되었는데, 베트남인들이 경험한 특유

의 문화를 이해하는 텍스트로서 상호문화교육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총면적이 33만 편방 

킬로미터나 되는 베트남은 남쪽과 북쪽 지역이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과 문화를 가지고 있기에 

지역에 따라 개인의 특성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베트남의 지역 및 개인에 따른 다양한 문화

가 80여 종의 개별 설화를 통해 학습자에게 전달될 것이다. 이렇듯 교육 내용의 의미에서 볼 때, 

80여 종의 설화는 정형화하여 획일화할 수 있는 상호문화 교육을 지양하고 다양성의 측면에서 

한 국가의 문화를 소개하고 학습시킨다. 

베트남 설화 조사와 수집이 가지는 교육 내용의 두 번째 의미는 교육 자료의 양적 및 질적 확보

이다. 자료의 양적인 확대는 질적인 확대와 연결되고, 이주민을 통한 다양한 설화의 조사와 수집

은 교육 내용적인 면에서 좋은 텍스트를 확보할 가능성을 높인다. 현재 한국에 소개된 베트남 설

화를 비롯한 아시아권의 설화는 문헌 자료를 번역하여 한국에 소개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동일 

번호 이름
조사
횟수

조사편수
조사
지역

이주
형태

13 부**엉 (여, 90생) 1회 5편 경상도 결혼

14 띵** (여, 83생) 1회 6편 충청도 결혼

15 찐**트 (여, 85생) 1회 6편 경상도 결혼

16 이** (여, 91생) 1회 1편 경상도 결혼

17 저**탄융 (여, 85생) 1회 8편 강원도 결혼

18 누**한 (여, 91생) 1회 2편 충청도 결혼

19 웬** (여, 87생) 1회 7편 충청도 결혼

20 쩐**프엉 (여, 77생) 2회 14편 서울 기타

21 도** (여, 89생) 3회 21편 경기도 결혼

22 팜 **(여, 93생) 1회 9편 서울 유학

23 부**하 (여, 93생) 1회 6편 서울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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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화가 답습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베트남 설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헌을 통해 번역된 아

시아 설화 전승의 특징이기도 하다. 반면, 이주민을 통한 설화 조사의 결과물에는 한국에 이미 

알려진 설화뿐만 아니라 이주민의 고향에 관한 지명 전설부터 최근에 전승되고 있는 현대 설화까

지 두루 섭렵하여 조사되는 특징을 보인다. 즉 이주민을 통해 구술된 설화에는 문헌에 소개되지 

않은 다양한 설화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이 중에는 단 한 편 조사된 설화일지라도 상호문화교

육적으로 중요한 교육 내용이 발견되는 설화가 많았다. 다음은 I 대학에서 박사과정 중에 있는 

참여자 A씨가 구술한 설화 <네모난 뱀>이다. 

이번 조사에서 단 한 편 조사되었고, 현재까지 한국에 소개된 적 없는 베트남 설화 <네모난 

뱀>이다. 농사짓기 싫은 게으른 남편이 큰 뱀을 만났다고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여, 뱀의 크기를 

줄이고 줄여 결국 뱀의 모양이 네모난 뱀이 되었다는 설화이다.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짧은 소화

인데, 상호문화교육적인 면에서 베트남의 문화를 이해하게 만드는 좋은 설화이다. 우선, 논, 뱀과 

같은 소재를 통해 베트남의 자연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부부의 대화를 통해 농경사회와 모계사

회를 알 수 있다. 특히, 베트남은 모계 사회가 발달한 국가로, 남편의 게으름과 아내의 잔소리라

어, 옛날 어떤 집에서 남편과 아내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줌마하고 아저씨가 같이 살고 있는데 아저씨는 진짜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니까 논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맨날 아줌마만 하고, 아저씨는 맨날 그냥 쉬고만 있어요. 그래서. 

[조사자1: 어느 나라나...(웃음)] 아줌마가 맨날 아저씨한테 일을 해라 그랬는데 맨날 핑계를 해요.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아저씨가 논에 갔는데 바로 왔어요. 바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줌마가 물어봤어요. 

“왜 이 시간에 들어오냐.”고. 

그래서 아저씨가 

“아, 그게 아, 어, 논에 갔는데 무서운 뱀을 봤다. 근데 크고 진짜, 어, 요만하게 길고, 요만하게 넓고 그랬, 그런 뱀을 

만났다. 한 길이는 한, 팔 미터 정도.”

옛날에는 미터라는 단위, 미터라는 단위는 아니고 아무튼 그런 이만한. 

“그니까 팔 미터, 넓이도 팔 미터 정도 됐다.” 

그래서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그게 아니고, 

“길이는 팔 미터, 그리고 넓이는 사 미터 정도 된 뱀이었다. 너무 큰, 두께가. 그니까 그래서 너무 큰 뱀이었다.” 

그래서 와이프, 아줌마가, 

“무슨 뱀이 팔 미터나 길어?” 

그래서 

“팔 미터 정도는 아니지만 한 육 미터 정도는 됐을 거다.” 

그래서 아, 아줌마가, 

“아이, 무슨 뱀이 육 미터나 기냐?” 

그래서 아저씨가 계속 줄였어요. 그 길이를. 그래서, 

“아니야, 육 미터 정도는 안 되지만, 사 미터 정도는 됐을 거다. 확실해.” 

그래서 아줌마가, 

“야, 뱀이 두께도 사 미터, 길이도 사 미터. 그러면 네모난 뱀이야?” 

그래서 아저씨가 그 때 황당해서 그니까, 본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 들켰으니까 아무 말도 못했대요. (웃음)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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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사를 통해 베트남 삶의 모습, 특히, 생활력 강한 베트남의 딸들과 어머니들이 가족 내의 중

심인 모계 사회를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다. 그리고 거짓말이 결국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는 거짓말에 대한 반성은 세계인들이 공감하는 보편의 가치문화로, 설화 <네모난 뱀>에서 가치문

화를 학습할 수 있다. 이처럼 단 한 편 조사된 설화에서도 생활문화, 자연문화, 가치문화를 학습

할 수 있었고, 이주민의 설화 조사를 통한 양적 및 질적 자료의 확대는 결국 교육 내용적인 면에

서 매우 중요하다.

베트남의 설화 조사 및 수집은 상호문화 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주민을 통해 아시아 설화를 수집하고 확보하는 작업은 교육 자료를 어떻게 발굴하

고 확보할 것인가와 같은 실제적인 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지금까지 한국설화 

나아가 한국문학을 통해 상호문화교육을 실천하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외국 문학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

서 교육 자료를 다국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다른 언어의 텍스트라는 

난관 때문에 누구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을 통

해 다국적의 설화를 수집하고 확보한 본 연구 사례는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실제적

이고 효과적인 다국적의 교육 자료 개발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김영순·최유성(2019)

이 정의한 문화번역의 관점에서 보면 이주민이 구술한 자국의 설화는 상호문화교육적 관점에서 

특별한 교육 자료이다. 문화번역이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번역과 달리 언어적 호환성이나 등치성

이 아닌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개념(김영순, 최유성, 2019: 5)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문화번

역이 이주민이 구술한 자국의 설화에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 문헌으로 번역된 아시아 설화가 

언어적 호환성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한국과 자국, 양국의 문화를 경험한 이주민이 구술한 설화

는 문화번역이 이루어진 교육 자료인 것이다. 실제로 이주민이 들려주는 자국의 설화는 개인의 

기억과 지식 속에서 선택된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한국 사회를 의식하며 선택된 설화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문화번역이 이루어진 자료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점에서 이주민의 설화 조사와 발굴은 

상호문화교육에서 매우 특별하다.

마지막으로 상호문화 교육을 실천하는 구체적 교육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이주민 설화

와 조사와 수집은 중요하다. 한국의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이 구술하는 설화를 조사하고 수집하

는 과정은 상호문화교육의 실천적 교육 방안이다. 베트남에서 이주한 이주민이 한국어로 들려주

는 베트남의 설화에는 한국 및 다국적인들과의 소통이 전제되고, 그 속에는 상호문화성이 담겨있

다. 상호문화성이란 이주민이 문화적 정체성을 찾고 정주민이 이주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긍정적

으로 인식하는 과정인데, 설화 조사 과정에서 상호문화성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이주

민이 설화를 구술하며 문화적 정체성을 찾아가는 부분은 설화 조사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부

터 시작된다.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자와 3차례의 조사를 통해 만난 참여자 B씨는 두 아들의 엄마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하며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문화적응을 한 결혼이주여성이다. 총 3차례의 설화 조사를 진행하였고 

참여자 B씨는 1차 조사에서 총 6편, 2차 조사에서 8편, 마지막 3차 조사에서 7편의 설화를 구술

하였다. 조사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상호문화교육 방안으로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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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위치한 스터디 카페에서 처음으로 만난 참여자 B씨는 베트남 설화와 관련한 동화책 

4-5권을 조사장소로 직접 가져왔다. 참여자 B씨는 설화 조사를 위해 그 책들을 사전에 살펴보았

다고 밝힌 후 책을 확인하며 베트남 설화를 구술하였다. 2차 조사는 참여자 B씨의 자택에서 이루

어졌고 그녀는 총 8편의 설화를 구술하였다. 참여자 B씨는 기존에 알고 있는 이야기를 1차 조사 

때 대부분 구술해서, 인터넷과 베트남에 사는 지인들을 통해 베트남의 다양한 설화를 찾아보았다

고 밝혔다. B씨는 베트남어와 한국어로 노트에 직접 다양한 베트남 설화를 적어오는 등, 2차 조

사에서 더욱 적극적인 태도로 구술하는 특성을 보였다. 마지막 3차 조사도 참여자 B씨의 자택에

서 진행되었다. 2차 조사 때 보다 구술한 설화 편수는 줄었지만, 각 편이 더 긴 시간을 소요하는 

서사성이 완결된 설화를 구술하는 특징을 보였다. 3차 조사에는 1·2차 조사 때와 달리 현재 베트

남 사회에서 전승되고 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술하는 특징을 보였다. 참여자 B씨는 자국을 

떠나 온 세월만큼 현재의 자국 문화와 거리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설화 조사가 하나의 계기로 작

용하여 자국의 문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거리를 좁혀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사를 

마무리하며 참여자 B씨는 설화 조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고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잊고 있던 베트남 이야기를 다시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다.”

“새로운 베트남 이야기를 알 수 있어서 좋았다.”

“한국 사람들에게 베트남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서 좋았다.”

참여자 B씨는 조사를 위해 단지 구술하는 차원을 넘어 베트남이라는 자국에 대한 문화적 정체

성을 찾아가는 모습을 조사팀에게 확인시켜줬다. 상호문화교육이 자신의 모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1차에서 3차 조사까지 참여자 B씨가 보여준 모습은 상호문화교육의 

교육과정, 즉,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한다. 그 과정을 교육 방안 차원

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2> 이주민의 설화 조사 단계와 상호문화교육

1단계 이미 알고 있던 설화 구술 (과거)

2단계 인터넷과 지인을 통해 설화 구술 (과거+현재)

3단계 자국의 현재의 문화를 반영한 설화 구술 (현재)

베트남 이주민이 자국의 설화를 구술하기 위해 1단계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던 베트남 설화를 갈무리하는 것이고, 2단계에서는 잊었던 자국의 설화를 여러 경로를 

통해 찾아보고 확인하는 모습이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이주민이 자국을 떠나 알 수 없었던 현재

의 자국 이야기, 즉 현재의 베트남 설화까지 향유하면서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되찾아가는 모

습이다. 이와 같은 설화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자신의 자국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

을 한다. 예컨대 ‘베트남 사람들은 바다와 산의 후예들입니다.’ 혹은 ‘베트남 사람들은 싸움을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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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 않고 평화를 좋아합니다.’ ‘중국은 대국이 맞지요.’와 같은 설화 구술 후의 첨언을 하며 자국

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며 정체성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물론, 이주민이 자국의 설화를 

구술하며 정체성을 회복했다고 보는 것은 비약적 해석일 수 있다. 그러나 자국의 설화를 구술하

는 일련의 모든 과정은 이주민이 모문화를 건강하게 재인식하는 과정이었고, 이것은 다시 정체성 

회복의 수준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주민 설화 조사는 이주민뿐 아니라 정주민을 위한 상호문화교육적 방안이기도 하다.설화 조

사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이주민이 자국의 설화를 구술하는 과정에서 정주민을 비롯한 설화를 경

청하는 다국적의 학습자는 상호문화교육의 효과를 경험한다. 이주민이 설화를 구술하는 과정에

서 모문화를 바탕으로 정체성을 경험하였다면 정주민도 설화를 통해 이주민과 관계를 형성하면

서 이주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상호문화성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때 문화의 

다름과 함께 같음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는 간문화성을 경험하는데, 정주민이 경험한 상호문화교

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주민의 설화 조사에 참여한 본 연구팀도 낯설고 새로운 이야기일수록 더 큰 호기심과 관심을 느꼈

고, 이것은 다시 그 설화를 창조한 국가에 대한 관심의 함양으로 연결이 되었다. 결국, 낯설고 다름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설화는 다시 그 민족 문화에 대한 관심의 함양으로 연결되면서 최종적으로 다문화 

교육의 목표인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를 실현시켰다(오정미, 2017: 200). 

그들의 문화와 외모, 언어와 인식 상에 한국인과의 차이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보다 심층적으로

는 그들이 살면서 인식하고 있는 삶의 문제나 감정의 문제 들이 한국인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들이 한국인과 다를 것 없는 삶의 목표와 문제, 갈등, 감정 등을 지니고 있음

을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당연시 되고 있는 인식적 차별의 시선들을 거두어 낼 필요가 있다. :연구참여자 

3,서면인터뷰(김영순·오영섭, 2019:57).

이주민 설화 조사를 한 연구자들은 비교적 이주민과 다문화사회에 대하여 열린 사고를 가진 

정주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조차도 설화 조사 전에 선입견과 편견 속에서 이주민의 자

국에 대해 평가하고 있었다. 가난과 후진국으로 각국을 이미지화하고 있었다면, 이주민의 설화를 

경청하면서 각국의 지혜와 가치관에 감탄하며 각국에 대한 존중을 자연스럽게 경험한 것이다. 설

화 경청 전에 경제적인 논리로 각국에 대하여 평가했다면, 설화는 비경제적인 논리로, 즉 설화에 

담긴 다양한 주제와 교훈을 통해 각 민족을 존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한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자

와 함께 조사에 참여한 한국 국적의 연구자들은 이주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간문화성을 경험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상호문화교육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주민이 자국의 설화를 구술하고 정주민이 이주민의 구술을 경청하는 조사 과정은 상

호문화교육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과 같다. 상호문화교육의 방안으로서 미디어활용, 동화책 활용, 

한국설화 등의 다양한 교육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주민 자국, 특히,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경우 이주민이 자국의 설화를 들려주고 정주민이 경청하는 과정은 상호문화교육에서 간문화성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교육 방안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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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베트남 설화뿐 아니라 아시아 설화가 가진 한국 다문화사회에서의 상호문화교육적 내용

과 의미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Ⅲ. 상호문화교육 텍스트로서의 아시아 설화 선정과 교육 내용 

아시아 설화는 그 자체로도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로서 충분한 교육적 가치가 있지만, 

정해진 환경과 시간 속에서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설화 선정 방안과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마련

해야 한다. 대부분의 설화가 상호문화교육적으로 유효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효과적이고 효율

적인 교육을 위해 체계적인 항목이 필요한 것이다. 방대한 설화 속에서 어떠한 설화를 선정할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에 집중하여 상호문화교육을 실천할지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기에 다양한 문

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접근 방법으로써 총 4가지의 항목, ‘가치문화, 자연문화, 

생활문화, 역사문화’를 구축하였다. 즉 선정 기준이자 동시에 설화를 통해 교육하고자 하는 내용

으로서 4개의 항목을 구축한 것이다. 

선정 기준이자 교육 내용이 되는 4개의 항목은 설화의 서사를 바탕으로 구축하였다. 설화에서 

문화가 스토리로서 서사화된 지점, 동시에 상호문화교육적으로 의미가 발현될 수 있는 지점을 고

려하여 가치문화, 자연문화, 생활문화, 역사문화를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설화 선정 기준이자 동

시에 상호문화교육 내용의 항목으로 구축한 것이다.   

   ▷가치문화: 각 민족의 세계관, 가치관 등을 의미하며 효행담, 지혜담 등이 이에 속한다.

   ▷자연문화: 각국의 생태환경 즉 동식물 관련 설화로 동물, 산, 바다 등과 관련한 설화로, 

지명 전설 등이 이에 속한다. 

   ▷생활문화: 각국의 풍습과 생활을 의미하며, 명절, 민속(악기, 노래 등)과 관련한 설화 등이  

이에 속한다.

   ▷역사문화: 민족을 대표하는 영웅과 역사적 사건을 의미하며, 영웅설화와 민족 신화 등이 이  

에 속한다.

먼저, 가치문화란 각 민족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의미한다. 예컨대, 효행, 지혜, 인과

응보 등이 이에 속하는데, 국적을 초월한 세계 공통의 보편적 가치문화를 설화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각국만의 특수한 가치문화도 설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각국 문화의 같음에 

주목할 수 있는 세계 보편의 가치문화는 상호문화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육 내용이다. 각국의 

다름과 함께 낯선 문화 속에서 같음을 발견하여 세계인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상호문화교육

의 실천이고, 가치문화는 설화에서 교육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 내용이자 설화 선정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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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설화 속 자연 화소를 통해 학습하는 자연문화는 설화 선정의 중요 기준이자 동시에 

교육 내용이다. 산, 강, 호수, 바다와 같은 자연 환경과 함께 각국만의 다양한 동물, 식물 등이 

등장하는 설화에서 각국의 자연문화를 학습할 수 있고, 실제로 이주민들이 구술한 설화를 통해 

가보지 못한 각국의 다양한 자연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베트남의 설화에 자주 등장하는 물소와 

호랑이와 같은 동물들은 자연문화를 상징하는 화소로 베트남의 자연문화에 대한 학습으로 발전

한다. 실제로 아시아 설화에서 조사된 다양한 동물 화소, 예컨대 일본의 게와 거북이, 몽골의 말

과 늑대, 캄보디아의 뱀과 개, 필리핀의 원숭이와 거북이, 한국의 호랑이와 토끼 등은 각국을 상

징하는 대표 동물 화소로, 각국의 자연환경, 즉 자연문화를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이다. 다양

한 자연환경과 관련한 설화 속 화소를 통해 각국의 자연문화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자연문화에 대한 학습은 자연환경에 대한 단편적인 학습으로 끝나지 않고 생활문화와 가치문화 

그리고 역사문화로 확대되어 심층적인 상호문화교육으로 발전한다.   

각국의 생활과 관련한 풍습, 명절, 민속 등을 의미하는 생활문화는, 특히 생활 양식이나 풍습 

등에 관한 전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베트남에서는 결혼식과 같은 중요한 날에 쩌우 나뭇잎

과 까우 열매 그리고 석회를 발라 씹는 문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광포설화인 <쩌우까우>를 통해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다. 이외에도 쌀농사를 주 생업으로 살아갔

던 베트남은 실제로 설화에서도 쌀농사와 관련한 많은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으며, 설화를 통해 

쌀농사와 같은 농경문화를 생활문화 차원에서 학습할 수 있다. 이처럼 설화를 통해 학습하는 생

활문화는 각국의 특수한 문화를 내용으로 하며, 정보 차원의 전달이 아닌 서사를 통한 전달이라

는 점에서 각국의 문화를 흥미롭게 전달하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역사문화가 있다. 설화는 상상력을 발휘한 허구의 이야기이지만, 실존했던 인물과 

사건 등을 바탕으로 향유되고 전승되기도 한다. 예컨대, 베트남의 광포 설화인 <영웅 댕잠>의 주

인공은 허구의 창조된 인물이지만 동시에 강대국의 침략 속에서 나라를 구한 실존했던 영웅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베트남 사람들은 댕잠이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믿으며 설화를 전승하고 

설화 속 전쟁도 역사를 토대로 한다고 믿는다. 즉 <영웅 댕잠>처럼 영웅전설과 석탑, 사찰 등의 

역사 관련 화소가 있는 설화는 상호문화교육적으로 좋은 텍스트가 되기에 역사문화는 설화 선정

의 기준이자 동시에 교육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텍스트를 통해 상호문화교육적으로 접근하는 4개의 문화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베트남의 광포 설화인 <백 개의 알을 낳은 시조신 락롱꿘과 어우꺼>는 베트남인들이 

사랑하는 신화이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4명의 베트남 국적의 이주민이 구술했을 만큼 베트남

을 대표하는 설화이고, 그만큼 설화의 서사를 통해 베트남의 가치·생활·자연·역사문화를 학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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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롱꿘과 로우꿘이 결혼하여 백 명의 아들을 낳았다. 한 개의 알이 부화하니 백 명의 아들이 알에서 나왔다고 하며, 이 

알에서 나온 백 명의 아들들이 백월의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 락롱꿘은 아들 오십 명을 데리고 바닷가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했고, 로우꿘은 나머지 오십 명의 아들과 산으로 가서 살았다 한다. 이때부터 산에 사는 사람들과 바다에 사는 사람들이 

나뉘었는데 베트남에서 모두 한 민족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그 자손들이 반랑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백 개의 알을 낳은 시조신 락롱꿘과 어우꺼>

설화 <백 개의 알을 낳은 시조신 락롱꿘과 어우꺼>는 산과 바다의 신적 존재들이 결합하여 낳

은 자손들이 베트남의 최대 다수를 차지하는 비엣족이라는 베트남의 민족 기원 신화이다. 민족 

기원 신화인만큼 설화를 통해 베트남인들이 생각하는 고유의 민족성을 이해할 수 있다. 베트남인

들은 자신들을 영험한 신적 존재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민족에 대한 생각은 가치문화이

다. 그리고 신적 존재의 후손이라는 베트남의 가치문화는 한국에도 똑같이 존재한다. 한국의 <단

군신화>에서도 한국인들은 자신들을 단군의 후손이라 생각하며, 영험한 신적 존재의 후손으로서 

고유의 민족성을 드러낸다. 이처럼 설화 <백 개의 알을 낳은 시조신 락롱꿘과 어우꺼>는 베트남

인들이 가진 혈통에 대한 가치문화를 전달하고 한국의 신화와의 비교를 통해 간문화적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베트남인들의 시조인 100개의 알은 한민족을 강조하는 한국과 달리 베트남이 

다종족과 다문화로 구성된 국가라는 생활문화의 내용을 전달한다. 실제로 베트남은 54개의 종족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족에 따라 다양한 풍습과 문화가 전승되고 있다. 즉 설화를 통해 다종족

으로 구성된 베트남의 생활문화를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다. 설화를 통해 학습할 자연문화는 베

트남의 지형이다. 락롱꿘이 아들 50명을 데리고 바다로 갔고, 로우꿘이 나머지 50명의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갔다는 설화의 서사에서 자연문화 차원의 베트남 지형을 학습할 수 있다. 베트남

은 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고, 산악이 전 영토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지리 환경을 

가지고 있다. 삼면이 바다이며 산이 많은 한국의 지형과 매우 흡사하여 비교를 통해 자연문화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손들이 빈랑이라는 나라를 세웠다는 서사를 통해 베트남의 

역사문화를 학습할 수 있다. 빈랑은 베트남 최초의 고대국가로, 상상이 아닌 역사에 존재하는 국

가이다. 이처럼 설화 한편 속에서 가치·생활·자연·역사문화를 총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설화로 

흥미롭게 상호문화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설화 선정의 기준이자 교육 내용인 4개의 항목은 베트남 설화에만 해당되

는 것은 아니다. 여러 다른 국적의 설화에도 적용하여 교육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필리핀

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20대 초반에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주한 지 25년 차의 결혼

이주여성인 연구참여자 C씨가 들려준 필리핀의 설화 <마까히야의 유래담>이다. 설화 <마까히야

의 유래담>은 마까히야라는 필리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에 관한 유래담이다. 마까히야는 

일종의 미모사로 외부의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식물로, 마치 수줍어서 부끄럼을 타는 

모습과도 같다고 하여 함수초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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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사가나 마을의 한 부부가 딸을 낳고 싶어 기도를 하였는데, 소원이 이루어져 여자 아이를 낳았고 마리아라고 이름을 

지었다. 예쁜 마리아는 쑥스러움이 많아 집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 늘 집에 있었다. 어느 날, 스페인이 필리핀을 

쳐들어와서 살육과 약탈을 일삼자 마리아의 부모는 마리아를 큰 숲에 숨겨놓았다. 스페인이 물러간 후 마리아 부모가 딸을 

찾으러 갔는데, 마리아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식물이 나타났는데, 만지면 잎사귀가 닫히고, 안 만지면 

잎사귀가 열렸다. 이에 이 식물이 마리아라고 생각한 부모는 이후로 식물을 마까히야라고 불렀다. 마까히야의‘마’는‘마리아’를 

지칭하고,‘까히야’는‘쑥스러운’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마까히야는 ‘터치 미 낫’,‘날 만지지 마’라고 하는 뜻이 있다.

<마까히야 유래담>

<마까히야 유래담>은 본래 식물의 이름에 관한 전설이지만 이름이 만들어지게 된 서사에 집중

하면 상호문화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필리핀의 설화이다. 스페인이 필리핀에 쳐들어왔을 때, 마

리아의 부모는 딸의 안전을 위해 마리아를 큰 숲에 숨겼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부모는 마

리아를 찾으러 숲으로 다시 갔으나 어디에서도 딸을 찾을 수 없었다. 마리아 대신 그곳에는 만지

면 잎사귀가 닫히는 식물이 하나가 있을 뿐이었고 부모는 부끄러움 많았던 마리아를 떠올리며 

그 식물의 이름을 ‘날 만지지 말라’는 뜻의 마까히야라 했다. 그 후로 필리핀에서는 그 식물의 

이름을 마까히야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서사의 <마까히야 유래담>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상호문화교육의 내용은 자연문화

와 역사문화이다. 열대 우림이 많은 필리핀의 자연 생태문화와 함께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던 필

리핀의 역사를 학습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자가 <마까히야의 유래담>을 다국적의 대학생들에

게 소개한 후, 소개하기 전과 후의 필리핀 국가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바 있다. 대학생들은 필리

핀의 자연문화 특히 역사문화에 많은 호기심과 관심을 가졌고, 나아가 필리핀과 스페인의 관계를 

통해 자국의 전쟁 역사를 떠올리기도 했다. 나아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유학생은 한국의 일

제강점기 시대와 연결하여 비판적 고찰을 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상호문화교육에 대하여 전혀 인

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설화 <마까히야의 유래담>을 통해 이미 서로의 문화를 비교하며 상호문

화교육을 경험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몽골의 설화 <‘마두금’ 악기 유래>는 총 11명의 몽골화자 중 5명에게서 조사가 될 만

큼 몽골을 대표하는 광포설화이다. 슬픈 사랑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마두금이라는 몽골 전통 악

기가 만들어지게 된 유래를 서사화한 설화이다.

평범한 남자가 공주와 사랑을 나눴지만, 그 사랑을 질투한 왕으로 인해 남자는 아끼던 말까지 

잃는다. 결국 남자가 죽은 말의 털로 말 모양의 마두금이라는 악기를 만들어 노래하며 살았다는 

슬픈 사랑의 이야기가 설화 <‘마두금’ 악기 유래>이다. <‘마두금’ 악기 유래>는 대부분의 몽골 사

날 수 있는 말을 가진 노래 잘하는 남자가 있었다. 남자는 말을 타고 매일 밤 공주를 만나러 갔다. 나쁜 왕이 공주를 뺏고 

싶어, 남자를 군대에 보낸 후 남자의 말을 죽였다. 결국 공주는 나쁜 왕과 결혼하였다. 슬픔에 잠긴 남자가 죽은 말의 말갈기와 

꼬리털을 뽑아 줄로 만들고, 악기의 머리 부분은 말 모양으로 만들어 마두금을 만들었다. 남자가 마두금을 연주하며 노래하였는데, 

그 음악은 매우 구슬프다. 그 악기가 몽골의 전통 악기 마두금이다.

<‘마두금’ 악기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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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이 이야기를 전승할 만큼 몽골의 광포 설화이다. 또한 설화 속에 등장하는 마두금은 실제로 

많은 몽골인들이 직접 연주하는 대표 전통 악기로 연주를 통해 몽골인들은 감정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한다. 

몽골 설화 <‘마두금’ 악기 유래>로 접근할 수 있는 상호문화교육은 먼저 몽골의 생활문화이다. 

‘마두금’이라는 전통 악기와 그 악기를 연주하는 몽골인들의 삶은 상호문화교육 차원에서 생활문

화에 속한다. 마두금은 몽골인들 고유의 악기이면서 유목민족으로 살아왔던 몽골인들에게 위로

와 치유가 되는 삶의 방식의 한 면이기 때문이다. 흔히 몽골하면 떠오르는 것이 몽골의 전통 주거

형태인 게르, 생활 방식인 사냥으로, 실제로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몽골의 삶은 무척 제한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설화 <‘마두금’ 악기 유래>는 마두금과 함께 하는 몽골인들의 안분지족의 삶, 즉 

생활문화를 소개한다는 점에서 상호문화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텍스트이다. 

생활문화와 함께 몽골의 자연문화도 경험할 수 있다. 설화 속 주인공 남자가 자신이 기르던 말

을 애도하며 만든 말 머리 모양의 ‘마두금’은 몽골에서 ‘말’이라는 동물의 위치를 보여주고, 이러

한 말의 위치는 몽골의 자연문화를 바탕으로 한다. 비교하자면, 말을 주요 화소로 한 설화가 한국

에는 흔치 않고, <‘마두금’ 악기 유래>처럼 인간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동물은 한국에서 

말이 아닌 집에서 키우던 개다. 그러나 몽골인들은 대초원에서 이동하며 살아가야 했기에 말은 

가족과도 같은 가까운 존재이고 설화는 이러한 말과 몽골인들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리고 

말이라는 동물이 가진 특별한 의미를 통해 대초원, 평야와 같은 몽골의 자연문화를 학습하게 하

고, 나아가 유목민족과 같은 생활문화로까지 연결하여 입체적인 상호문화교육을 실현하도록 만

든다. 

설화 <‘마두금’ 악기 유래>를 통해 학습할 마지막 상호문화교육은 가치문화이다. 남녀의 사랑

까지 빼앗는 지배층의 폭력, 그리고 폭력에 대한 민중의 슬픔과 저항은 세계 보편의 가치문화이

고, 설화를 통해 학습할 항목이다. 사랑하는 여인을 잃고 말을 잃은 남자가 만든 마두금이 시공간

을 초월하여 몽골의 전 지역에서 연주되는 것은 남자의 슬픔을 공감하는 민중들의 마음이다. 구

슬픈 마두금 연주를 들으며 몽골인들은 남자를 기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폭력을 휘두르는 세상의 

수많은 지배층을 향해 마두금 연주를 통해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설화 <‘마두금’ 악기 유래>는 

신분체제의 아픔, 지배층의 폭력에 대한 저항과 같은 세계 보편의 가치문화를 전달한다. 특히, 

다름이 아닌 같음의 관점에서 상호문화교육적으로 가치문화를 효과적으로 학습시킨다.

이처럼 가치문화, 자연문화, 생활문화, 역사문화라는 4개의 문화 항목은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인식하고, 양문화를 비교하여 간문화성을 익히게 하기 위한 설화의 선정 기준이자 동시에 주요 

내용이다. 물론, 더욱 효용성이 있는 선정 기준과 교육 내용 그리고 교육 자료가 지속적으로 연구

되겠으나, 이 연구에서 모색한 아시아 설화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이해는 앞으로의 실제적인 상

호문화교육의 발전을 위해 밑거름이 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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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이 글은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텍스트 발굴과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아시아 설화에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는 연구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 대상

의 아시아 설화의 수집이 가지는 텍스트로서의 자료 개발 의미 그리고 교육 방안 나아가 작품 

선정의 기준과 함께 교육 내용을 모색하고자 했다. 그래서 2장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수집한 아시아 설화 중 베트남 설화를 중심으로 아시아 설화의 조사와 수집이 가지는 

상호문화교육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먼저, 교육 내용의 관점에서 첫 번째 의미는 아시아 설화를 통해 각국의 보편 및 특수한 문화를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사로 수집된 베트남 설화 119편 중 30여 편은 여러 이주민에게 중복 

구술된 베트남의 광포설화이다. 베트남의 광포설화를 통해 대부분의 베트남인이 공감하는 보편

적인 대표 문화를 학습할 수 있다. 또한 각 편이 조사된 80여 종의 다양한 베트남 설화를 통해 

베트남의 지역 및 개인의 다양한 특수 문화를 학습할 수 있다. 이처럼 설화는 교육 내용의 측면에

서 각국의 보편 및 특수한 문화를 다양한 관점에서 학습하게 만든다. 두 번째, 교육 자료 개발의 

측면에서 베트남의 설화 조사 및 수집은 구체적으로 교육 자료를 어떻게 발굴하고 개발할 수 있

는지, 구체적인 모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주민을 통해 베트남 설화를 수집하

고 확보하는 과정은 상호문화교육을 위해 교육 자료를 어떻게 발굴하고 확보할 것인가와 같은 

실제적인 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이주민이 구술한 자국

의 설화는 문화번역이 이루어진 교육 자료라는 점에서 특별하기에 기존의 문헌으로 번역된 아시

아 설화와는 다르다. 따라서 양국의 문화를 경험한 이주민이 직접 구술하는 아시아 설화를 조사

하고 수집하는 것은 상호문화 교육을 위한 가장 좋은 자료 개발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호문화

교육 방안의 측면에서 이주민이 자국의 설화를 구술하고 정주민이 경청하는 과정은 서로가 간문

화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상호문화교육의 과정으로, 새로운 형태의 교육 방안이다. 이주민이 자국

의 설화를 구술하고 정주민 혹은 다국적의 학습자가 설화를 경청하는 과정은 현재의 교육 방안의 

한계를 극복해 줄 대안이 될 것이다.

3장에서는 2장에서 밝힌 아시아 설화가 가진 상호문화교육적 가치를 바탕으로 방대한 설화 중

에 어떤 설화를 선정하고 교육 내용으로써 전달할지를 살펴보았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설화 

선정의 기준이자 동시에 교육 내용이 될 4가지의 항목, ‘가치문화, 자연문화, 생활문화, 역사문

화’를 구축하였다. 4가지의 항목은 문화가 스토리로서 서사화된 지점, 동시에 상호문화교육적으

로 의미가 발현될 수 있는 지점을 통해 구축되었으며, 베트남과 함께 필리핀과 몽골의 설화에 4

가지 항목을 적용하여 상호문화교육을 실천하였다. 각 설화의 서사 속에서 가치문화, 자연문화, 

생활문화, 역사문화의 교육적 접근을 제시하였고, 이것은 추상적인 담론 대신 구체적이고 실제적

인 상호문화교육의 여러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함이었다. 

 한국의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이 구술하는 아시아 설화는 교육 자료의 개발과 문화 특성을 

반영한 교육 내용, 그리고 소통을 전제로 한 교육 방안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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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가치문화, 자연문화, 생활문화, 역사문화라는 4가지의 항목은 더 많은 고민과 연구가 남아있

지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상호문화 교육을 위한 첫 단초로서 본 연구가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

다. 이주민의 설화를 상호문화교육용 자료로서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설계하는 연구는 지속적으

로 진행할 계획이며, 설화뿐 아니라 다양한 문학 장르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로 확대해 나갈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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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ew Approach and Understanding of Asian Folktales for 

Intercultural Education

: Focusing on Vietnamese folktales

Oh, Jungmi(INHA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a way to develop and use Asian folktales written in 

the Korean language by immigrants liv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s resources for 

intercultural education. For this, the meaning of intercultural education from a survey 

on 1493 folktales provided by 134 immigrants from 28 countries was analyzed, focusing 

on Vietnamese folktales. After the analysis of the Vietnamese folktales including the 

Philippines and the Mongolia, this study examined what folktales should be chosen and 

taught for effective intercultural education. As a result, those with value culture, 

nature culture, living culture, and history culture were selected. At the same time, this 

study proposed an educational plan on how the four categories could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cultural education using folktales. 

[Keywords] Intercultural Education, Asian Folktale, Immigrant, Value Culture, Nature Culture, Living 

Culture, History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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